
봉사의 사람 스티브 린튼 박사 ❧

충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원과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대째 선교사인 스티브 린튼 박사는 자신의 삶을 나귀의 삶에 비유했습니다4 .

그리고 모든 선교사의 삶은 주인이 실어주는 짐을 싣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 짐,

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나귀와 같다고 했습니다.

스티브 린튼 박사는 지난 수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사랑의 구호품을 싣고 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나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가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충실한 나귀로 성숙된 배경에는 여년의 귀한 시간이 있었100

습니다.

년 월 스티브의 외고조부인 유진 벨 목사 부부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왔1895 4 ,

습니다.

그들 부부는 평생을 목포 광주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묻혔습니다, .

벨 선교사 부부의 딸인 사로트는 윌리암 린튼 선교사와 결혼을해서 일생을 한국에서 보냈습

니다.

그들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티브의 부친인 휴 린튼이었습니다, .

스티브의 어머니인 로이스는 순천 기독 결핵 재활원의 원장으로 평생 결핵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호암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선교사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

그들은 단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그것을 따른 것 뿐입

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

우리 목사님은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김명혁< " ! ! "/ >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 .❦ ⌜ ⌟


